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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

문덕희
광주대학교 간호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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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  본 연구는 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악하고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여 

보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시행되었다. 상자 자료 수집은2015년 6월 1일부터 7월 
7일까지 일 역시 소재 3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3년 이하의 보간호사 145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
이용하여 자기기입 하도록 설문조사 하 다. 수집된 자료는 SPSS/WIN 18.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, t-test, ANOVA, Pearson 
상 계를 구하여 분석 하 다.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은 3.13 (±0.46), 자기효능감은 3.64 (±0.64),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

2.95 (±0.50)이었다. 보간호사의 일반  특성이 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유무가 자아탄력성에, 임상경력이 
간호 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항목은 유의하지 않았다. 자아탄력성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정

인 상 계 있었으며(r=.305, p<.001), 자기효능감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정 인 상 계가(r=.279, p=.001) 있었다. 이와 
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을 강화시켜  수 있는 병원 로그램

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간호사의 직업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.

Abstract  This paper reports a descriptive correlation among ego-resilience, self-efficacy, and professional self-concept
of nurses, and shows that there is a decrease of turnover intension in early stage nurses. The Data collection was
conducted from June 1 to July 7, 2015.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45 nurses 
working in one of three general hospitals.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, t-test, ANOVA, Scheffe test, 
and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s, using SPSS WIN 18.0 program. The mean values were as follows: 
ego-resilience, 3.13 (±0.46); self-efficacy, 3.64 (±0.64); and professional self-concept of nurse, 2.95 (±0.50). Among
the factors relate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rly stage nurses, marital status significantly affected 
ego-resilience, and total career significantly affected professional self-concept.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
between ego-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-concept in nurses (r=.305, p<.001).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
between self-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-concept in nurses (r=.279, p=.001).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
to enhance early stage nurses' ego-resilience, self-efficacy, and professional self-concept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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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1.1 연구의 필요성 

변하는 과학기술의 발 과 더불어 의료환경에서도 

로 수술, 원격진료 등 다각 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

다. 그러나 간호사는 여 히 환자와 직  하고 지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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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상호작용하며 돌 을 제공하는 계를 가지면서 

보호자 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인간 계의 어려움을 

경험하고 있다[1]. 우리나라의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
18.5%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
체 이직자의 35%로 경력간호사에 비해 1.5배 이상 높
은 편이다[2]. 간호사의 경력별 이직의도를 비교한 연구
에서는[3] 이직의도가 가장 높은 간호사는 경력 2년 미
만인 보간호사들이었다. 이직 련 이유로는 복합 인 

업무의 부담을 가장 많이 보고하 고, 인 계 스트

스의 이유로 상사나 동료 는 환자  보호자, 의료진과
의 갈등을 지 하 다[4]. 간호사가 문직 간호업무를 
제 로 수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

하며, 병원에서는 간호의 문성을 높이기 해 문 간
호지식과 기술을 갖춘 충분한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

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[5]. 따라서 간호사가 업
무의 숙련도를 갖출 수 있도록 보간호사때부터 간호사

의 자질뿐만 아니라 환경 인 요인의 교정이 필요함을 

알 수 있다.
충분히 비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응과 련된 개

념으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. 자아탄
력성은 피할 수 없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스스로의 행동

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며 한 정서나 감정을 조 하는 

능력을 의미한다[6].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
감정을 하게 표 하고 문제를 통합 으로 해결하며 

정서 으로 안정되어 인 계나 사회생활에 응을 잘 

한다고 한다[7].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
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 이고 스트 스에 극

으로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[8], 신입간호사의 자
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와 이직 의도는 낮았

고[9],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과정, 임상수행능력을 
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[10].
자기 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한 행동을 성공

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이며 구체  자신

감의 강도를 의미한다[11]. 자기효능감은 임상간호사의 
연구 활동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며 간호 장에서 행동

하는 간호사 개개인의 활동에 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

화를  수 있다고 한다[12].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
상황에 한 응력이 높고 보다 효과 으로 일을 처리

하며 실패하더라도 유연하게 처하여 직무에 만족하는 

경향이 있다[13].
간호사는 의료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처하기 

해 모든 과정을 총 하고 문  업무를 능률 으로 수

행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. 이와 련하여 최근 간호
문직 자아개념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[14]. 간호
문직 자아개념은 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

한 느낌과 견해를 의미하며 이는 직종에 한 문성 

는 자신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주로 1-3년차 사이의 
기간에 형성된다[15]. 올바른 문직 자아개념을 가진 
간호사는 간호업무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되며 다른 

의료 직종과 잘 력하며 효율 인 직무수행이 가능할 

뿐 아니라 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  높은 간호를 

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의 문직 자아개념을 

확립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[16]. 
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직무 만족과 련된 변수 

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만 보 간호사를 상으로 한 

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,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
문직 자아개념을 악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. 
간호사의 이직이 보 간호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

따라서 경력 3년 이하의 보간호사를 상으로 자아탄
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

고 변수간의 계를 악하는 것은 병원 상황에 한 보

다 빠른 응을 격려하며 간호 업무에 한 자신감을 고

취시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

을 것으로 기 한다. 한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
문직 자아개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보간호사를 

한 병원 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

둘 수 있을 것이다. 

1.2 연구의 목적 

본 연구는 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
호 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상 계를 악하

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.
• 상자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

아개념 정도를 악한다.
• 상자의 일반 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, 자기효
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악한다.

• 상자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

아개념 간의 상 계를 악한다.

2. 연구방법

2.1 연구설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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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3년 이하의 
보간호사를 상으로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
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계를 악

하기 한 서술  조사연구이다.

2.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

본 연구를 해 일 역시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
규모를 가지고 매년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종합

병원  연구를 허락하는 3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3년 이
하의 보 간호사를 상으로 편의추출 하 다. 표본 크
기는 G∗Power 3.1 program을 이용하여 상 계 분석

을 한 효과크기 0.3, 유의수  0.05, 검정력 0.95로 하
을 때 총 13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연구에
서는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그  불성실한 응답

을 하 거나 무응답이 있는 5부를 제외하여 총 145부를 
분석하 다.
자료수집은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, 일 
역시 소재 3개의 종합병원에 연구 조를 구하고 간호
부서에 직 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진행 차 등에 

해 설명하 다. 병동 리자에게도 연구 진행에 한 설
명 후 허락을 구하 고, 연구에 자발 으로 동의한 간호

사에 한하여 자필 서명 후 설문지에 자기 기입하도록 하

다. 연구의 윤리  고려를 해 연구자가 직  연구의 

목 과 설문지의 익명성에 해 설명하 으며, 개인 정
보는 연구 후 즉시 폐기 할 것임을 알렸다. 한 원하지 

않은 경우 도 포기할 수 있음을 공지하 다. 설문 조사 
후 설문지는 회송 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  회수하

다.

2.3 연구도구

2.3.1 자아탄력성

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환경  요구에 맞추어 통제 수

을 조 하여 응하는 능력으로[6] 본 연구에서는 
Block과 Kremen(1996)[6]이 개발한 Ego Resilience 
scale을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. 총 14
개 문항이며 4  척도로 되어 있다. 각 문항은 ‘  아

니다’ 1 , ‘매우 그 다’ 4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

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Block과 Kremen[6]
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's α= .76이었고, Yoo와 
Shim[17]의 연구에서는 .67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 
Cronbach's α=는 .79 다.

2.3.2 자기효능감

자기효능감은 정해진 업무수 을 달성하기 해 필요

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한 개인의 단

을 의미하며[8] 본 연구에서는 Shere, Maddux, 
Mercandante, Prentice-Dunn, 과 Jacobs(1982)[18]이 개
발한 Self Efficacy Scale을 Hong(1995)[11]이 일부 수
정하고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. 총 23문항으로 일반
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‘일반  자기효능

감’ 17문항, 인 련 사회 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

‘사회  자기효능감’ 6문항으로 2가지 하  구성요소로 

이루어져 있으며 5  척도로 되어 있다. 각 문항은 ‘  

그 지 않다’ 1 , ‘매우 그 다’ 5 까지이며 수가 높

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부정  진술

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다. Hong[11]의 연구에서 신
뢰도 Cronbach's α= .86이었고, 본 연구에서 Cronbach's 
α=는 .87이었다.

2.3.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

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라

는 직업에 한 정신 인 지각을 의미하며[15], 
Arthur(1990)[15]이 개발한 Professional Self-concept of 
Nurse Instrument를 Seo(2007)[19]가 일부 수정한 도구
를 사용하 다. 총 27문항으로 ‘ 문  실무’ 16문항, 
‘만족감’ 7문항, ‘의사소통’ 4문항으로 3가지 하  구성

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4  척도로 되어 있다. 각 문항
은 ‘그 지 않다’ 1 , ‘매우 그 다’ 4 까지이며 수

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

다. 부정 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다. Seo[19]의 
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's α= .87이었고, 본 연구에서 
Cronbach's α= .87이었다.

2.4 자료분석
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18.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
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• 상자의 일반  특성과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
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빈도, 백분율, 평  균, 표
편차로 산출하 다.

• 상자의 일반 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, 자기효
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-test와 
ANOVA로 분석하 고, 사후검정은 Scheffe test
를 이용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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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간

의 계는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
석하 다.

3. 연구결과

3.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상자의 나이는 평균 24.7세 다. 성별은 남성이 
8.3%(12명), 여성이 91.7%(133명) 으며 종교 유무는 
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5.9%(81명)로 좀 
더 많았다. 결혼상태는 미혼이 96.6%(140명)로 부분
을 차지했으며, 교육수 은 3년제 졸업이 24.1%(35명), 
4년제 졸업이 73.1%(106명), 학원이 2.8%(4명) 다. 
병원 경력은 1년 이하가 35.2%(51명), 1년에서 2년 사이
가 53.1%(77명) 이었으며 2년 이상 3년까지는 
11.7%(17명) 다. 간호사 직업에 한 만족도는 높다는 
응답이 45.5%(66명), 보통이 46.2%(67명), 나쁘다는 응
답이 8.3%(12명) 다. 직장 내 계에 한 만족도는 
높다는 응답이 50.3%(73명), 보통이 46.2%(67명), 나쁘
다는 응답이 3.4%(5명) 다. 건강상태는 3.4%(5명)를 
제외하고는 간 이상이라고 답했다(Table 1).

Variables Categories M±SD/n(%)
Age 24.7±1.24

Gender
Male 12(8.3)
Female 133(91.7)

Religion
Yes 64(44.1)
No 81(55.9)

Marital status
single 140(96.6)
Married 5(3.4)

Education level
College(3 year) 35(24.1)
Bachelor(4 year) 106(73.1)
Master degree 4(2.8)

Total career
(year)

≤1 51(35.2)
1-2 77(53.1)
≥2 17(11.7)

Satisfaction 
of job

High 66(45.5)
Middle 67(46.2)
Low 12(8.3)

Satisfaction 
in relationship
with a colleague 

High 73(50.3)
Middle 67(46.2)
Low 5(3.4)

Health state
Good 88(60.7)
Moderate 52(35.9)
Bad 5(3.4)

Total 145(100.0)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
(N=145)

3.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전

문직 자아개념 정도

상자의 자아탄력성의 평균 수는 최  4  에서 

3.13(±0.46)  이었다. 자기효능감의 평균 수는 최  5
 에서 3.64(±0.64) 이고 자기효능감의 하  개념의 

세부 항목별 수는 일반  효능감이 3.39(±0.50) , 사
회  효능감이 3.38(±0.59)  이었다. 간호 문직 자아

개념의 평균 수는 최  4  에서2.95(±0.50)  이었
고 간호 문직 자아개념의 하  개념의 세부 항목별 

수는 문  실무 역이 2.97(±0.33) , 만족감 역이 
2.86(±0.41) , 의사소통 역이 2.92(±0.47)  이었다
(Table 2).

Variables Mean±SD Minimum Maximum
Ego Resilience 3.13±0.46 2.0 4.0

Self Efficacy
General Efficacy 3.39±0.50 2.4 5.0
Social Efficacy 3.38±0.59 1.8 5.0
Total 3.64±0.64 2.0 5.0

Professional 
Self concept 
of Nurse 
Instrument

Practice 2.97±0.33 2.1 3.8
Satisfaction 2.86±0.41 1.9 3.9
Communication 2.92±0.47 1.50 4.0
Total 2.95±0.50 2.0 4.0

Table 2. Level of Ego Resilience, Self Efficacy, Professional 
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

(N=145)

3.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, 

자기효능감,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차이

일반 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결혼 유무

에서 미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t=-2.16, p=.033). 
간호 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임상경력의 차이에서 의

의가 있었다(F=4.38, p=.014). 사후 분석한 결과 2년 이
상 3년까지의 임상 경력을 가진 군이 1년에서 2년 사이
의 임상 경력을 가진 군보다 간호 문직 자아개념이 높

은 것으로 나타났다(Table 3).

3.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전

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

자아탄력성은 간호 문직 자아개념의 하  세부 역 

 문  실무(r=.305, p<.001)에서 양의 상 계가 

있었다.
자기효능감은 간호 문직 자아개념(r=.279, p=.001)

에서 양의 상 계가 있었다. 간호 문직 자아개념의 

하  세부 역에서는 문  실무(r=.432, p<.001),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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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s Categories
Ego Resilience Self Efficacy PSCNI

M±SD t/F(p)
Scheffe M±SD t/F(p)

Scheffe M±SD t/F(p)
Scheffe 

Age
(year)

21-23 3.1±0.45
0.65

(.526)

3.7±0.65
0.19

(.830)

2.9±0.59
.023

(.973)24-26 3.2±0.45 3.6±0.63 2.9±0.48
≥27 3.1±0.67 3.7±0.91 2.9±0.61

Gender
Male 3.2±0.49 0.61

(.545)
3.6±0.64 -0.07

(.942)
3.2±0.47 1.92

(.057)Female 3.1±0.46 3.6±0.65 2.9±0.51

Religion
Yes 3.1±0.46 -0.68

(.495)
3.7±0.68 1.75

(.083)
2.9±0.46 0.60

(.547)No 3.2±0.47 3.6±0.61 2.9±0.55

Marital status
single 3.2±0.46 -2.16

(.033)*
3.7±0.64 -1.92

(.057)
2.9±0.51 -0.21

(.831)Married 2.7±0.27 3.1±0.55 2.9±0.42
3.7±0.68 2.9±0.55

Education level
College(3 year) 3.1±0.47

0.20
(.816)

1.65
(.196)

0.21
(.810)3.6±0.59 2.9±0.48Bachelor(4 year) 3.1±0.46

3.1±1.03 2.9±0.25Master degree 3.0±0.41

Total career
(year)

≤1a 3.1±0.45
0.01

(.986)

3.7±0.47
0.71

(.494)

3.0±0.50 4.38
(.014)*

c>b
1-2b 3.1±0.48 3.6±0.64 2.8±0.46
≥2c 3.1±0.45 3.7±0.70 3.1±0.54

Satisfaction 
of job

High 3.2±0.47
1.29

(.279)

3.8±0.66
3.02

(.052)

2.9±0.55
2.75

(.068)Middle 3.1±0.46 3.5±0.59 2.9±0.45
Low 3.2±0.39 3.8±0.72 3.3±0.50

Satisfaction in relationship
with a colleague 

High 3.2±0.43
1.37

(.257)

3.7±0.67
2.21

(.113)

3.0±0.52
2.05

(.133)Middle 3.1±0.49 3.5±0.62 2.9±0.49
Low 3.3±0.45 3.9±0.42 3.2±0.27

Health state
Good 3.1±0.44

0.06
(.938)

3.7±0.68
0.37

(.695)

3.0±0.52
2.21

(.114)Moderate 3.1±0.52 3.6±0.61 2.9±0.49
Bad 3.2±0.27 3.7±0.45 2.6±0.42

PSCNI=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   *p<.05, **p<.01, ***p<.001 

Table 3. Difference of Ego Resilience, Self Efficacy,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according to 
the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45)

Variables
Ego 

Resilience
Self 

efficacy
General 

self efficacy
Social 

self efficacy PSCNI PSCNI 
practice

PSCNI 
satisfaction

PSCNI 
communication

r(p) r((p) r(p) r(p) r(p) r(p) r(p) r(p)
Ego Resilience 1
Self efficacy 1

General 
self efficacy

.527
(<.001)*** 1

Social 
self efficacy

.622
(<.001)***

.554
(<.001)*** 1

PSCNI .279
(.001)**

.412
(<.001)***

.143
(.086) 1

PSCNI 
practice

.305
(<.001)***

.432
(<.001)***

.587
(<.001)***

.480
(<.001)***

.567
(<.001)*** 1

PSCNI 
satisfaction

.462
(<.001)***

.605
(<.001)***

.353
(<.001)***

.559
(<.001)***

.665
(<.001)*** 1

PSCNI 
communication

.311
(<.001)***

.502
(<.001)***

.258
(.002)**

.732
(<.001)***

.588
(<.001)***

.731
(<.001)*** 1

PSCNI=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   *p<.05, **p<.01, ***p<.001

Table 4. Correlation for Ego Resilience, Self Efficacy,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       (N=145)

족감(r=.462, p<.001), 의사소통(r=.311, p<.001) 모든 
역에서 양의 상 계가 있었다.
자기효능감의 하  세부 역인 일반  효능감은 간

호 문직 자아개념(r=.412, p<.001)에서 양의 상 계

가 있었으며 하  역  문  실무(r=.587, p<.001)

와 만족감(r=.605, p<.001), 의사소통(r=.502, p<.001)에
서 양의 상 계를 보 다. 사회  효능감은 간호 문

직 자아개념의 하  역  문  실무(r=.480, p<.001)와 
만족감(r=.353, p<.001), 의사소통(r=.258, p=.002)에서 
양의 상 계를 보 다(Table 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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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고찰

본 연구는 일 역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3
년 이하의 보간호사를 상으로 간호사의 자아탄력성, 
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악하고 이들 

변수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시도되었다. 
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평균 수는 4  만 에 

3.13(±0.46) 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Im, 
Cho와 Hur[20] 연구의 3.30 보다 낮지만, 학병원 종

양간호사를 상으로 한 Cho와 Jung[21]연구의 3.17
과는 다소 일치하는 결과이다. 일반  특성에 따른 자아

탄력성은 결혼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미혼인 경

우 자아탄력성의 평균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

Lee, Gu와 Kim[22]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. 그러
나 본 연구에서는 3년 이하의 보간호사를 상으로 하
기 때문에 혼과 기혼 여성을 비하기에는 기혼 여

성이 5명으로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이에 한 반복 연구
가 필요하다. 자아탄력성은 변화가 많은 상황이나 스트
스 상황에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

개인의 조 능력으로[6] 간호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역
량이다. 이는 개인 인 기본 자질이나 노력에 의해서도 

차이가 있겠지만 병원의 직원 복지 차원에서에서 간호사

의 직무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간호 업무의 효율을 높

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  놀이, 훈련 등 자아탄력성
을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간호사들에서 

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.
자기효능감의 평균 수는 5  만 에 3.64(±0.64)

으로 문간호사를 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

Jang, Yang과 Lee[23]연구의 3.56  보다는 약간 높은 

정도이며, 학병원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[24]
의 3.49  보다 높은 정도이다. 선행연구에서는 일반
인 특성에서 연령이 많고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효

능감의 정도가 높게 나왔으며, 이는 경력이 오래될수록 
자신의 분야에 한 문성이 높아지고 업무에 한 자

신감이 증가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[24]. 본 연구
에서는 일반  특성에 따른 상자간의 차이가 통계 으

로는 의미가 없었으나 경력 1년 정도의 차이에 따라 평
균이 약간씩 상승함을 볼 수 있었다. Lee[24]의 연구에
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에 한 만족감이 높았

으며,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변수로 여수 , 교  근무 

등 병원의 외 인 조건이 련성이 있음을 보았을 때 간

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간호사의 이직을 

낮추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안임을 시사한다.
간호 문직 자아개념의 평균 수는 4  만 에 

2.95(±0.50) 으로 문간호사를 상으로 동일한 도구
를 사용한 Jang[23] 등의 연구에서 2.74 , 학병원 임

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[24]의 연구에서 2.71  보

다는 높은 정도이며, 유사한 연구로 보간호사를 상
으로 한 Oh, Lee와 Sung[25]의 연구 2.82 과는 비슷하

다. Lee[24]의 연구에서는 일반 인 특성에서 연령이 많

고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문직 자아개념의 수가 높

게 나왔으며,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. 그런데 
11개국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한 Jang[23] 등
의 연구에서는 한국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이 2.84
으로 가장 낮았고, 가장 높은 수를 보인 뉴질랜드의 
3.39 과 1 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 다. 특히 아시아
계 간호사의 간호 문직 자아개념이 유럽이나 미주 쪽의 

간호사들보다 낮은 수를 보인 것은 통 인 유교 문

화권에서 여성이 다수인 간호사들이 독자 인 역에 

한 역할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. 
오랜 시간차가 있는 연구들임에도 문직 자아개념의 

수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에 한 고찰이 필요하며, 간호
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에 한 문성을 가질 수 있

도록 실무와 련된 교육을 지원하고 간호사의 독자 인 

역할로 간호진단을 시행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에 한 

정서  보살핌과 지지, 교육과 상담 등을 자율 으로 수

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.
상자의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아

개념의 상 계 분석에서 자아탄력성은 간호 문직 자

아개념의 하  세부 역  문  실무(r=.305, p<.001) 
에서만 양의 상 계가 있었다. 학업병행 간호사를 
상으로 한 Kim[26]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간호
문직 자아개념 사이에 강한 상 계를 보인 반면 본 연

구에서는 하  역인 문  실무에서만 상 계를 보

다는 차이가 있다. 병원 상황에서 스스로를 잘 조 하

고 유연성을 가진 간호사는 응 정도가 뛰어나 이직 없

이 병원 생활을 할 수 있고 오랜 병원 생활 속에서 문

직 자아개념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. 그러나 본 연구 
상자인 3년 이하의 보간호사는 자아탄력성의 역량
을 갖추고 있어도 문직 자아개념으로 이될 시간  

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의 상 계 정도가 나왔다고 

생각된다. 자아탄력성이 높은 간호사가 업무에 한 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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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 스도 낮고 이직 의도 한 낮다는 Park[9]의 연구 
결과를 보았을 때 간호인력 리를 해 간호사의 자아

탄력성을 높이기 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.
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

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간호사를 상으로 자아
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계를 악한 연구가 없어 직

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, 간호 학생을 상으로 두 
변수의 계를 본 Kim[27]의 연구에서는 강한 상 계

가 있었고, 임상실습을 경험한 3.4학년 간호 학생을 
상으로 한 Jeong[28]의 연구에서는 상 계가 없는 

것으로 나타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겠다.
자기효능감은 간호 문직 자아개념(r=.279, p=.001)

에서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이는 임상간호사를 상

으로 한 Lee[24]의 연구, 문 간호사를 상으로 한 

Jang[23] 등의 연구, 종합병원간호사를 상으로 한 

Park, Han과 Jo[29]의 연구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. 자기
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스스로에 한 자신감이 있기 

때문에 환자에게 간호수행을 할 때 는 주변 동료들과

의 계에서도 뛰어난 응력을 보일 수 있다. 그리고 이
는 경력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확고한 간호 문직 자아개

념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문직 간호

사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.
본 연구는 일 역시 소재의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

하는 경력 3년 이하의 보간호사를 상으로 하 으므

로 지역 인 차이와 병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해 결

론의 일반화에는 신 을 기해야 한다. 하지만 보 간호
사를 상으로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

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간의 상 계를 살펴 으

로써 보 간호사 단계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역량을 

올려주고 이직률을 낮추기 한 방안을 모색할 기 자료

를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.

5. 요약 및 결론

본 연구는 일 역시 소재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3
년 이하의 보간호사들을 상으로 자아탄력성, 자기효
능감, 간호 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상 계를 

살펴보았다. 자아탄력성, 자기효능감, 간호 문직 자아

개념 정도는 모두 간 이상의 수 으로 나타났으며, 자
아탄력성은 간호 문직 자아개념의 하  세부 역  

문  실무와 양의 상 계가 있었고(r=.305, p<.001), 
자기효능감은 간호 문직 자아개념과 양의 상 계가 

있었다(r=.279, p=.001).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았을 
때 이직률이 높은 보간호사를 상으로 부족한 역량 

강화를 해 병원 업무 응 로그램, 의사소통 기법 훈
련, 상담 로그램 등의 개발과 용이 필요함을 시사한
다. 추후 연구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 국단
의 표본을 상으로 한 반복연구와 경력에 따른 차이를 

확인할 수 있도록 보간호사 뿐만 아니라 경력 간호사

까지 확 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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